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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5. 10. (토)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치안안전특보단

※담당 : 상황실장 손정국 (010-4935-5318)

   전직 경찰 1,200여명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

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정의가 강이 되어 흐르는 대한민국을 세우길 소망한다”며 전직 경
찰 1,200여명의 지지선언서와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시 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12. 3. 친위 쿠데타와 뒤이어 지속되는 혼란과 무질서는 형사
사법의 균형이 깨진 데에 근본적이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 이식
된 형사사법 체계를 종식”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역시 12. 3. 쿠데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통제
하는 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에 설치되어 인
사 횡포를 일삼은 경찰국을 완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을 확립”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퇴직 경찰이 민간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공인탐정제도도 즉시 도입”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의 균형 회복!!

- 전직 경찰 1,200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

-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 ․ 기소 완전 분리, 범죄안전망 강  

    화』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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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또한 이재명 후보가 “소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등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
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끝.


